
<병원제공용>� 자료는 수의사 선생님들께서

진료에 참고될 자료를 선별하여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자료 내용 수정 및 2차 가공,� 배포를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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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

25년 10월호에서는 새롭게 출시된 오서니아와 출시된 예정인 코르토틱 귀 외용제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.� 새로운 제품들이기

때문에 관련 논문들을 바탕으로 추후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.

1. 소개

� 알레르기성 피부염 치료로 소양감이 양호하게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외이염 임상증상은 지속되는 환자가 많습니다.� 때문에 적절한

귀세정제 및 연고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� 하지만 환자의 심한 저항감 혹은 보호자의 순응도 문제로 인해 가정 내 외용제 적

용이 어려운 경우 치료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� 이 때의 치료 선택지로 1회 적용으로 1달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넵트라가 활용

되고 있으며,� 이와 유사한 오서니아가 한국에 최근 출시되었습니다.�

� 또한 기저 원인으로 인해 급성 외이염에서 만성,� 재발성 외이염으로 이어져 장기 관리가 필요한 사례는 흔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.�

이러한 외이염에서 활용할 수 있는 hydrocortisone� aceponate� 단독 성분의 귀 외용제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� 두 제품의 성

분,� 효능,� 부작용 등에 대해 소개하고,� 적절한 활용법에 논의해보고자 합니다.� �

2. 오서니아 (Osurnia®)

[관련 연구]

� 오서니아(Osurnia®)는 개의 급성 외이염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국소 귀 외용제로,� florfenicol,� terbinafine,� betamethasone�

acetate이 주성분입니다.� 최대 45일간 효과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.�

� 한 연구에서는 외이염의 대표 증상인 6가지 증상-통증,� 발적,� 삼출물,� 부종,� 악취,� 궤양-에 대해 각각� 0-2점 점수를 매기는 total�

clinical� score� (TCS)가� 6점 이상인 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,� TCS가� 0-2점으로 감소 시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� 치료

성공율은 오서니아를 투약한 그룹에서 30일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,� 이후 45일까지 유지되었습니다.�

Otitis� Index� Score� (OTIS)-3� (*홍반,�미란/궤양,�부종,�분비물에 대한 점수 :� 0-3,� 최대 12점)이 5점 이상,�귀 도말 검사상 세균 혹은

효모가 검출된 개를 대상으로 오서니아를 이소틱과 비교한 연구에서도 이소틱과 유사한 수준의 임상적 개선을 보였습니다.� 부작용과

관련하여 혈액 검사,� 소변 검사상 ALP� 외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,� 정상 범위 내 2-3배 ALP�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.

�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어 보호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오서니아는 단회로 한 달간 효과가 지속되는

넵트라와 유사합니다.� 넵트라는 Florfenicol,� Terbinafine,� Mometasone� furoate� 성분의 제제이며,�

Malassezia� pachydermatis� 및 Staphylococcus� pseudintermedius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.�

오서니아와 유사하게 일주일간 귀 연고를 매일 도포한 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임상적 개선이 보고된 바

있습니다.�

비엔 피부 클리닉 월간지 25년 10월호

성분 florfenicol� &� terbinafine� &� betamethasone� acetate

적용법

-� 1주 간격으로 2회 투여,� 최대 45일간 효과 지속

- 0일차에 귀세정 후 귀를 완전히 말린 후 첫 번째 투여

→ 7일차에 귀세정 없이 2번째 투여

새롭게 출시된 귀 외용제 소개 비엔동물전문의료센터
피부클리닉

10



새롭게 출시된 귀 외용제 소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/5

<병원제공용>

� 두 제품을 비교하였을 때 지속 효과 외에 오서니아만의 장점은 제형과 부드러운 팁이라고 생각됩니다.�

오서니아와 넵트라는 개와 사람 모두에서 눈에 노출되었을 때 각막 궤양,�자극감,�결막염,�충혈 등이 보고된

바 있습니다.�대다수는 적용 직후 머리를 흔드는 과정에서 액체가 튀면서 발생하였습니다.�오서니아는 액상

형태로 도포되고 젤 형태로 밀착되어 제제가 튈 가능성이 낮으며,� 팁이 부드러워 적용 시 환자의 자극감을

최소화하여 도포 중,� 후로 머리를 흔드는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

[부작용]

� 대부분의 귀 연고는 중이 독성 가능성 때문에 고막이 온전하지 않은 개체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� 최근 보고에서 오서니아

혹은 넵트라 적용 1일 이내에 신경원성 건성각결막염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� 29마리의 개 중 소형견이 22마리로

76%를 차지했으며,� 중형견은 7마리,� 24%였습니다.� 신경원성 건성각결막염가 발생한 29마리 중 8마리는 전정계 이상,� 1마리는

안면신경 마비,� 2마리에서는 청력 소실 또한 보고되었습니다.�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인 점을 고려하면 대형견

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소형견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형견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임상 환경을 생각할 때 주목할만 합니다.�

대부분의 사례에서 자발적으로 증상이 개선되었으나 제품 사용 전 고막 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,�사용 전 보호자에게도 발생

가능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� 때문에 고막 파열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고막 내로 들어가도

안전한 Triz-EDTA� 및 점이액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.

�

추가적으로 넵트라를 건강한 비글에서 2주 간격으로 2회 점적했을 때 부신기능 억제가 확인되어 한 연구에서 제조사의 권장대로

점적했을 때의 부신기능 억제를 평가하였습니다.� 10kg�이하의 전신 상태가 양호한 외이염을 가진 소형견을 대상으로 양측 귀에 1ml씩

점이하였으며,� 4주 뒤 ACTH� 자극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며,� 음수량,� 배뇨량,� 식이 섭취량 등의

임상증상 변화 또한 없었습니다.� 건강한 개체에서 급성 외이염 치료를 위해 단회 투약하는 경우에 큰 부작용 없이 단회 투약만으로

만족스러운 임상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�다만 만성,�재발 외이염 개체에서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,�반복 도포했을

때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.� 앞서 오서니아 효능 관련 논문에서 정상 범위 내 2-3배의 ALP�

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.� 넵트라와 오서니아 관련 연구 모두 건강한 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점,� 넵트라는 제조사의 권장보다 잦게

투약했을 때 부신기능 억제가 확인된 점,� 오서니아의 경우 정상 범위 내이지만 ALP� 상승을 보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내재질환을 가진

개체에서 사용할 때에는 주의깊은 모니터링이 권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� 특히 염증이 있는 피부에서는 국소 스테로이드의 흡수가

증가할수 있으며,�그 정도는 개체마다 큰 편차를 가집니다.�알레르기성 피부염과 더불어 당뇨,�쿠싱 등의 내재질환을 가진 개체는 피부

장벽이 더욱 무너져있을 수 있어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,� 내재질환으로 인해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영향이 건강한 개체에

비해 클수 있기 때문에 단회 및 반복 사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�

3.� 코르토틱 (Cortotic®)

성분 hydrocortisone� aceponate� *스테로이드 단독 제제

적용법 체중과 상관없이 2� 펌프 &� 1-2주간 하루 1번 적용

JAVMA� AVMA®
Long-lasting� otic� medications� may� be� a� rare� cause� of� neurogenic� keratoconjunctivitis� sicca� in� dogs

Genia� R.� Bercovitz,� VMD1� *;� Annora� M.� Gaerig,� DVM,� MPH,� DACVO2;� Emily� D.� Conway,� BVMS,� MS,� MRCVS,� DACVO3;

Jane� Ashley� Huey,� DVM,� MS,� DACVO4;� Mary� R.� Telle,� DVM,� MS,� DACVO5;

Renata� Stavinohova,� MVDr,� PhD,� PGCertSAOphthal,� DipECVO,� MRCVS6;� Giunio� Bruto� Cherubini,� DVM,� DECVN,� FRCVS7;

Angelo� Capasso,� DVM,� MSc,� MRCVS6;� Kathern� E.� Myrna,� DVM,� MS,� DACVO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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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련 연구]

본 제품은 9월 월간지에서 소개한 코타방스와 같은 성분의 귀 외용제로,� 제품의 성분과 관련한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

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.� 피부에 국한되지 않고 외이염 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되어 곧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,� 저 또한 기대 중에

있습니다.� � 개 외이염 치료에 있어 스테로이드는 항염증,� 항증식,� 항소양 및 분비 억제 작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상피와 샘

과증식,�섬유화 등의 만성적 변화를 줄이고 예방합니다.�홍반은 활성,�급성 염증의 지표로,�심한 경우 부종까지 발생하며,�적절한 치료가

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식성 변화까지 초래됩니다.�이처럼 염증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급성 외이염을 치료하고 나아가 만성적인 변화를

억제하여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출시 전 제품으로 관련한 논문 2편을 간략히 소개하며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.�

� 최소 5점 이상의 Otitis� Index� Score� (OTIS)-3� 를 가지는 홍반-분비성 외이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본 제품을

항생제-항진균제-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외용제를 각각� 적용하고 OTIS-3� 및 통증,� 소양감 지수를 비교하였습니다.� 각� 제제를

1-2주간 하루 1번 적용 후 28일차에 OTIS-3이 3점 이하인 경우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정의했으며,� 28-42일 사이에 4점 이상이

확인된 경우 재발로 정의했습니다.� 28일차에도 OTIS-3이 3점을 넘는 비율이 cortotic군에서 6.2%� (6/97),� 비교군에서 8.7%�

(9/104),�재발의 경우 cortotic군에서 8%� (7/87),�비교군에서 4.5%� (4/89)로 확인되었습니다.�통증 및 소양감은 두 그룹 간 유의미한

차이 없이 모두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.

� 본 연구에서 세균 및 효모균 검출량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�효모균과 세균 동반 검출 그룹과 효모균 단독

과증식 그룹에서 두 제품 모두 효모균과 세균 과증식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.� 세균 단독 과증식 그룹은 각각� 9마리로 세균 과증식

감소가 다른 군만큼 뚜렷하지 않았으나 적은 수로 인해 유의미한 결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.� 이는 스테로이드 단독

제제임에도 미생물 불균형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,�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도 내 염증이 개선됨에 따라 미생물 과증식이

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.�

[세포학적 효모균 점수:� D0� 기준 (a)� 효모균과 세균 동반 검출 그룹,� (b)� 효모균 단독 검출 그룹,� (c)� 세균 단독 검출 그룹]

[세포학적 세균 점수:� D0� 기준 (a)� 효모균과 세균 동반 검출 그룹,� (b)� 효모균 단독 검출 그룹,� (c)� 세균 단독 검출 그룹]

ORIGINAL� ARTICLE� Veterinary� Dermatology

Efficacy� and� safety� of� a� hydrocortisone� aceponate-containing� ear� spray� solution� in� dogs� with

erythemato-ceruminous� otitis� externa:� A� randomised,� multicentric,� single-blinded,� controlled� trial

Delphine� Rigaut� |� Philippe� Briantais� |� Pierre� Jasmin� |� Alice� Bidau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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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부작용 관련하여 cortotic군의 1마리에서 사경 증상을 보였으나 추가 약물 치료 없이 회복했습니다.�또한 주관적이나 청력

확인을 위해 시야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박수를 쳐서 개가 해당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지 평가했을 때,�청력 저하를 의심할만한 소견은

확인되지 않았으며,� 신체검사 및 혈액,� 소변 검사상의 유의미한 변화 또한 없었습니다.�

� 더욱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는 1년 내 2회 이상 재발하는 외이염 혹은 1달 이상의 만성 외이염 중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 기저의

염증성 질환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며,� 미생물 과증식도 해소되었음에도 귀 염증이 지속하는 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.� 대부분은

이소틱을 통해 미생물 과증식 및 감염을 개선시킨 후 (구균 ≤25,� 간균 없음,� 효모균 ≤5,� 염증세포 없음)� � 염증이 잔존하는 경우를

대상으로 하였으며,� OTIS-3� 점수 및 증식성 변화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.� 반응적 단계에서는 염증과 증식성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

더 자주 투약했으며,� 염증이 관리된 선제적 단계에서는 재발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빈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아래와 같이

적용하였습니다.�

� 우측 표와 같이 이소틱을 통한 치료가 진행되었음에도 염증 및 부종의

비율이 높게 확인되어 초기에 반응적 치료를 통해 급성 염증 및 만성 구조적

변화를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.� 반응적 단계에서

115개의 귀 중 62개 (53.9%)에서 매일,� 34개 (29.6%)에서 주 3회,� 8개

(6.9%)에서 주 2회,� 11개 (9.6%)에서 주 1회 적용이 필요했으며,� 선제적

단계에서는 39개 (33.9%)에서 주 3회,� 26개 (22.6%)에서 주 2회,� 45개

(39.1%)에서 주 1회,� 5개 (4.3%)에서 2주 간격 1회의 적용이 필요했습니다.�이 중 91개 (79.1%)의 귀에서 평균 202.6일 동안 재발

없이 양호하게 유지되었습니다.

� 이처럼 코르토틱은 미생물 과증식 및 감염을 개선 시킨 후 재발 방지 및 만성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 효과적인 제품으로 생각됩니다.�

알레르기성 피부염과 마찬가지로 반응적,� 선제적 단계로 나누어 잦은 적용을 통해 염증을 줄인 후 재발을 막는 최소한의 빈도를 통해

장기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� 다만 세균성 외이염 이력이 있었던 개체에서는 세균이 재검출되는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재발을

더욱 신경써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�

ORIGINAL� ARTICLE� Veterinary� Dermatology

Hydrocortisone� Aceponate� for� Chronic� Otitis:� Long-Term� Efficacy

First� published:� 04� August� 2025� |� https://doi.org/10.1111/vde.70008

• 적용량
코타방스 -� 10kg� 이하 :� 0.25mL� /� 11-35kg� :� 0.5mL� /� 35kg� 이상 :� 0.7mL

Cortotic� -� 10kg� 이하 :� 1펌프=0.22mL� /� 11-35kg� :� 2펌프=0.44mL� /� 35kg� 이상 :� 3펌프=0.66mL

• 적용빈도
OTIS3  기준 -  1점 이하 :� 주 1회 /� 2점 :� 주 2회 /� 3점 :� 주 3회 /� 4점 이상 :� 매일

증식성 변화 기준 -� 미약 :� 주 2회 /� 중등도 :� 주 3회 /� 중증 :� � 매일

*cortotic이 판매되기 전으로 코타방스를 활용하였으며,� 확립된 적용법이 없었기에 아래와 같이 점적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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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� 마무리

�외이염은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흔한 이유 중 하나로,�치료 시 외용제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.�오서니아와 코르토틱,�두 제품의 특성

및 활용법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.� �

�오서니아는 최근 한국에 출시되었으나 해외에서는 10년 전부터 사용되었던 제품입니다.�넵트라와 마찬가지로 1달 지속된다는 특징을

가졌으며,� 부드러운 팁과 젤 형태의 제형이 오서니아만의 장점으로 생각됩니다.� 두 제품 모두 환자의 심한 저항감으로 가정 내 귀

외용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� 실제로 매일 혹은 주기적인 적용이 필요한 제형과 비교하여 장기

지속되는 제형을 이용했을 때 보호자와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음이 보고되어 있습니다.�

� 코르토틱의 경우 출시를 앞두고 있는 hydrocortisone� aceponate� 단독 제제 제품으로 재발,� 만성 외이염에서 장기 관리에 유용할

것으로 생각됩니다.� 또한 흥미롭게도 스테로이드 단독 제제임에도 불구하고 미생물 과증식이 있는 외이염에서 적용 시 과증식이 크게

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제품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�

� 두 제품 모두 각자의 특성과 장점이 뚜렷한 제품들로 적절한 처방을 통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� �다만 모든

제품은 고막 파열이 확인되었거나 임상적으로 파열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사용 시 부작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전 검이경을

통한 고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�

출처:�

-� Forster,� S.� L� et� al.� “A� Randomized� Placebo-Controlled� Trial� of� the� Efficacy� and� Safety� of� a� Terbinafine,� Florfenicol� and�

Betamethasone� Topical� Ear� Formulation� in� Dogs� for� the� Treatment� of� Bacterial� and/or� Fungal� Otitis� Externa.”� BMC� Veterinary�

Research� 14.1� (2018):� 262­262.� Web.

-� King,� S� B� et� al.� “A� Randomized,� Controlled,� Single-Blinded,� Multicenter� Evaluation� of� the� Efficacy� and� Safety� of� a� Once�Weekly� Two�

Dose� Otic� Gel� Containing� Florfenicol,� Terbinafine� and� Betamethasone� Administered� for� the� Treatment� of� Canine� Otitis� Externa.”� BMC�

veterinary� research� 14.1� (2018):� 307­307.� Web.

-� Hoppers,� Sarrah� et� al.� “Effect� of� Topical� Florfenicol,� Terbinafine� and� Mometasone� Furoate� Ear� Drops� on� Adrenocortical� Function� in�

Healthy� Small� Breed� Dogs� with� Bilateral� Otitis� Externa.”� Veterinary� dermatology� 33.3� (2022):� 192-e54.� Web.


	피부 월간지 10월호 편집본
	개요
	1. 소개 
	2. 오서니아 (Osurnia®)



